
초등고학년(4~6학년)

 1학년의 편지, 6학년의 우정

 내가 우체국에 처음 가본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. 입학하자마자 매

일 붙어 다니며 단짝이 되었던 민재가 2학기 때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

를 가게 되었다. 헤어지던 날 우리는 눈물을 꾹 참으며 꼭 연락하자고 약

속했고, 민재는 새 집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 손에 꼭 쥐여주었다.

 스마트폰도 없고 타자도 서툴렀던 1학년 꼬마들이 연락할 방법은 오직 

하나, 손편지 뿐이었다. 나는 종합장 공책을 찢어 "보고 싶다, 새로 간 학

교는 어때?"라며 삐뚤삐뚤하게 편지를 썼다. 하지만 이걸 어떻게 보내야 

할지 몰라 결국 엄마 손을 잡고 동네 우체국으로 향했다.

 그때 내 눈에 비친 우체국은 엄청 넓고 낯선 곳이었다. 어른들이 바쁘게 

움직이고 테이프 뜯는 소리가 사방에서 났다. 접수대 직원 아주머니께 까

치발을 들고 편지를 내밀자, 아주머니는 "민재한테 가는구나? 기차 타고 

안전하게 보내줄게" 하며 예쁜 우표를 붙여주셨다. 우체국을 나오면서 본 

빨간 우체통은 꼭 민재에게 편지를 배달하러 당장이라도 뛰어갈 로봇처럼 

든든해 보였다.

기입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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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작성 방법>

※ 휴먼명조체, 15pt, 줄간격 160%, 검정색

※ A4용지 1~2매 이내

※ 생활문(수필, 일기, 시 포함) 형태로 작성

※ 양식 수정 불가

※ 수기 작품 내 제목과 공모전 홈페이지 접수 시 작품명 통일 필수

** 위 내용 삭제 후 작성 부탁드립니다 **

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우리는 벌써 졸업을 앞둔 6학년이 되었다. 그동안 우

리는 스마트폰도 생겨서 지금도 종종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며 친하게 지

내고 있다. 가끔 만나서 게임을 하기도 하지만, 각자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

1학년 때처럼 매일 붙어 있지는 못한다. 그러다 얼마 전, 학원이 끝나고 집

으로 걸어가다가 우연히 우체국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. 문득 고개를 들어 빨

간 우체통을 본 순간, 1학년 때 민재 주소가 적힌 쪽지를 꼬물거리며 들고 

있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. 지금 주고받는 카톡 메시지는 1초 만에 날아가지

만, 그때 우체국에서 보낸 편지는 민재에게 가기까지 며칠 동안 내 설렘과 

그리움을 고스란히 싣고 달렸던 것 같다.

 만약 그때 우체국이 없었다면 나와 민재의 우정은 이사 가던 날 그대로 멈

춰버렸을지도 모른다. 스마트폰으로 쉽게 연락하는 지금도, 내 마음속에 민

재와 나를 처음으로 계속 이어준 일등 공신은 바로 우체국이다. 우체국은 나

에게 단순히 편지를 보내는 곳이 아니다. 소중한 친구를 향한 마음을 안전하

게 배달해 주고, 우리의 우정을 지금까지 단단하게 지켜준 고마운 연결고리

다.


